
‘태영 위기’ 전이를 규탄한다
- SBS미디어넷 인수에 대한 SBS노동조합 입장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태영과 대주주의 무
능과 부도덕한 이미지는 SBS에 덧씌워졌고, 구성원들의 걱정은 커졌다. 그럼
에도 노동조합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걱정하는 여론과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 등을 생각해 공개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오늘(23일) 결정된 
TY홀딩스 자회사 SBS미디어넷 인수 소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디어넷 인수는 SBS 100% 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을 통해 이뤄지
며, 인수가는 ‘1,627억 원’이다. 유보금과 계열사 차입을 통해 327억 원을 마
련하고 부족한 1,300억 원은 연리 6.5%에 빌려오기로 했다고 한다. 이 대출에 
대해 SBS는 신용보강 조치, 즉 조건부 채무 인수 협약을 제공한다. SBS 유보
금이 직접 동원되지 않았을 뿐,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통한 인수는 
결국 우리 자본이 투입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SBS는 빚보증까지 서게 됐
다. 태영 사태가 SBS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SBS 사측은 MPP 사업 전략 확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필요가 
하필 태영 발 위기로 TY홀딩스에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는지 공
교롭다. 앞서 지난 1월 31일에도 SBS콘텐츠허브는 TY홀딩스 자회사 SBS인터
내셔널을 231억 원에 인수했다. 이 역시 우연이 겹쳤을 뿐인가? 그간 미디어
넷 인수는 자회사 지배구조 개편 계획 등을 협의해 온 노사 미래발전협의체를 
포함, 사측의 경영 계획 설명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된 적 없다. 

사측은 연이은 TY홀딩스 자회사 인수가 정말 SBS의 미래와 구성원을 위한 합
리적 결정이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하라. 소유 경영 분리와 독립 경영을 약속한 
사측은 경영 행위, 경영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인수 목적과 향후 사업 계획을 명확히 밝혀라. 

오늘 열린 SBS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두 명은 인수 가격과 사업 전망 등에 의
문을 제기하며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사측은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
다.  

태영 사태가 SBS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던 최초 사측의 약속은 워크아웃 



개시 시점엔 TY홀딩스 보유 SBS 지분 6.3% 윤재연 씨에게 담보 제공으로, 
오늘(23일) 2차 채권단협의회에선 4천억 신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지분 전량 
담보 제공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위기가 SBS로 전이될
지 우려스럽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의 사적 이익
을 위해 SBS를 동원하지 않을 것’과 ‘TY홀딩스 등 최대주주는 SBS 미래와 
구성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에 협의’할 것을 사측에 촉구한 바 있다. 

S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여전하며,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당장 태영 리스크를 SBS에 전이하는 행위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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